
제주국제컨벤션센터(ICC제주)가

국내 최초로 2024 대한민국 워케

이션 박람회 를 개최한다.

11일 ICC제주에 따르면 이번 정

책박람회는 오는 16~17일 이틀간

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마련

된다. 제주도를 비롯해 워케이션

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전국 지

자체와 민간형 워케이션 오피스 공

급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

행사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

한 워케이션 관련 최신 트렌드도

함께 논의된다.

워케이션(Workation) 은 일

(Work)과 휴가(Vacation)가 합

쳐진 신조어로 휴가지에서 일과 휴

가를 즐기는 새로운 원격근무 방식

이다. 백금탁기자

제주지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

비중이 지난 10일 기준 18.43%

(12만3893명)로 나타났다. 작년 12

월 말 17.94%(67만5252명 중 12만

1156명)에서 6개월 새 0.49%포인트

상승했다.

행정안전부는 10일 우리나라 65

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

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11일

밝혔다. 남자는 442만7682명, 여자

는 557만2380명이다.

전체 인구 5126만9012명 중 65세

이상이 19.51%(1000만62명)로 20%

에 근접했다.

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

(2604만284명) 중 17.24%, 비수도

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(2522만

8728명) 중 21.84%를 65세 이상 인

구가 차지하고 있다.

시 도별로는 전남의 65세 이상

인구 비중이 26.67%로 전국에서

가장 높았다. 이어 경북(25.35%),

강원(24.72%), 전북(24.68%), 부산

(23.28%), 충남(21.80%), 충북

(21.42%), 경남(21.25%), 대구

(20.26%) 순으로 나타났다.

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.32

%를 차지했다 . 이어 경기

(16.09%), 울산(16.58%), 광주

(17.01%), 인천(17.12%), 대전

(17.50%), 제주, 서울(18.96%) 순

이다. 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의 지역

경제 파급효과를 확대하려면 출

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찾는 게

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

리를 냈다. 외국의 경우 크루즈관

광객 출입국 심사에 15분정도 걸

리는데 반해 제주를 찾는 크루즈

의 경우 관광객 출입국 심사에 3

시간 안팎이 소요돼 제주에 머무

는 시간이 4시간 남짓에 그치고

있어서다.

제주에서 개막한 제11회 제주국

제크루즈포럼 둘째날인 11일 메종

글래드제주호텔에서는 세미나 등

여러 행사가 이어졌다.

제18회 한국크루즈발전협의회에

서 김나영 크루즈 선사 로열캐리비

안 인터내셔널 매니저는 해외 항만

과 국내 항만의 CIQ(세관검사 출

입국 검역)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

발표했다.

김 매니저는 카리브해, 유럽, 호

주, 싱가포르에서 출항한 크루즈의

기항지에서는 승객 대면 입국절차

가 시행되지 않는다 며 항구에 도

착하기 전 선박은 항구와 출입국관

리소에 승객 명단과 관련 서류를

제출하고, 항구에 도착하면 항만

에이전트가 승객 명단을 확인하고

10~15분 안에 통관 절차가 마무리

된다 고 말했다. 그는 이어 선박

통관이 됨과 동시에 승객도 함께

입국 승인이 완료돼 승객은 바로

하선해 기항지 관광을 시작한다 고

강조했다.

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

아의 기항지 상황은 사뭇 다르다.

김 매니저는 중국에서 출발하는

크루즈는 주로 한국, 일본을 항해

하는 4~5박 일정이 가장 인기있는

데, 한국과 일본의 모든 항구에선

입국대면심사를 거쳐야 하며, 이

절차에 약 2.5~3시간이 걸린다 고

말했다. 또 한국 정부는 승객의 여

권 직접 소지를 의무화하는 반면

일본은 선박에 승객의 여권을 보관

토록 하고 여권 사본을 소지하면

되는 등 국가별 절차가 달라 관광

객 불편을 초래하고, 출입국 절차

에 드는 시간이 전체 기항지에서

머무는 시간의 35%를 차지하는 상

황이다.

그러면서 김 매니저는 동북아

지역 크루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

단기적으로 출입국 관리 직원 수를

늘리고, 모든 승객에게 대면 입국

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내에서 여

행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고 제안

했다. 장기적 대안으로는 대면 입

국심사 없이 선박 도착 후 전체 선

박 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

한다고 강조했다.

이어 열린 제주크루즈관광발전

세미나에서 강은정 제주대학교 강

사는 올해 강정항 기항 크루즈는

항차당 평균 2724명이 탑승했는데,

CIQ 통과에 약 1시간 30분~3시간

이 걸렸다 며 제주기항 크루즈 관

광객은 대부분 중국, 일본으로 한

중일 협의를 통해 CIQ 절차 간소화

방안 마련이 시급하고, 현재 공항

에 설치된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

서비스를 크루즈항만 내에 제공할

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11일
코스피지수 2891.35

+23.36
▲ 코스닥지수 852.42

-6.13
▼ 유가(WTI, 달러) 82.10

+0.69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03.53 1355.27 1EUR 1524.88 1465.38

100 868.60 838.74 1CNY 198.76 179.84

2024년 7월 12일 금요일6 경 제

<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경영학박사>

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결합증

권을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

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

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

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

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

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

정의한다.

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

로는 금융투자상품, 통화, 신용,

Commodity(농산물, 축산물, 광

산물 등) 및 그 밖에 합리적이

고 적정한 방법으로 가격 이자

율 지표 단위의 산출 또는 평가

가 가능한 것 등이 가능하다.

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여러

가지 파생결합증권이 거래되는

데, 주식워런트증권(ELW), 주

가연계증권(ELS), 기타파생결

합증권(DLS), 상장지수증권

(ETN) 등이 있다.

ELW는 특정 주식 또는 주가

지수 등의 기초자산을 사전에

정한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

정해진 조건으로 사거나 팔 수

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

로, 권리를 매매한다는 점에서

파생상품의 옵션과 비슷하지만,

증거금이 없고 소액 매매가 가

능한 증권이라는 특징이 있다.

ELS와 DLS는 상품의 구조

나 운용방식은 비슷하지만, 기

초자산이 다르다. ELS는 특정

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

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

라 지급이익이 결정되는 금융상

품이고, DLS는 이자율, 통화,

금 원유 등의 실물자산, 신용위

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.

최근에 홍콩 H지수의 하락으

로 이와 연계한 ELS 투자자의

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금융기관

불완전 판매 등이 문제가 되고

있는데, 파생결합증권 투자는

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신중하

게 결정해야 한다.

ELS와 DLS는 원금보장형도

있는데, 이는 ELB와 DLB로 분

류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범위에

서 제외하고 있다. 안정적인 투

자를 원할 때는 ELB나 DLB를

이용할 수도 있다.

ETN은 기초자산의 지수 변

동과 수익률을 연계하여 그에

따른 실질 가치를 만기에 투자

자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의 신

용상품이다. ETN은 주식처럼

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데,

발행 시의 조건에 따라 확정수

익률을 지급하는 채권이나 발행

시 약정한 조건에 다른 수익률

을 지급하는 ELS와 구분된다.

알기 쉬운 금융 세금 이야기크루즈 출입국 심사만 3시간… 간소화 시급

제주국제크루즈포럼 둘째 날인 11일 열린 제18회 한국크루즈발전협의회 에서 김나영 로열캐리비안 인터내셔널 매니저가 해외 항만과 한국 항만

의 출입국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.


